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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who

frequently drink alone between those in old-city regions and those in other regions in Busan, focusing

on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the level of drinking according to the types of stress. Methods: The

analysis confirmed the differences based on Busan Social Statistics Data in 2012, 2014, and 2016.

Frequencies by each variable were presented, and χ2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also used in

the analysis. Results: The residents of Busan showed higher odds ratios of “frequent drinking alone”

when they felt considerably higher-than-normal levels of stress. In addition, in the residents of old-city

regions, the odds ratios of those who frequently drank alone were not different between people who

could easily relieve stress, who experienced economic stress, or who had relationship stress and people

who did not. However, higher odds ratios of frequently drinking alone were reported when such

participants felt some stress related to work, family, relationships, and so on. Conclusions:

Interventions for the appropriate relief of stress caused by different reasons, as well as other

stress-relieving methods,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people’s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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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음주는 전 세계 질병분담 원인 중 7위에 해당하

며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평

균 13명이 알코올과 관련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1]. 과도한 음주는 음주관련 암 발생을 

증가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음주자의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

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피해가 매우 크다

고 잘 알려져 있다[2]. 이처럼, 음주로 인한 문제는 

음주자 자신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들의 생명과 안전 사회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3].

그러나 그동안 고위험음주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선택이론에 근거한 행위중독의 측면을 

주로 보고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위험 음

주의 지역 격차의 원인규명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

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 경우, 최근 5년간

(2011년-2016년) 음주율 1위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의 구도심(이

하 구도심)은 지속적으로 고위험 음주율이 높아지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또한 부산시 

인구감소, 재정문제, 지역 노후화 등으로 구도심 4

개구는 통합을 앞두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구도심 4개구의 통합된 인구는 현재 40여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서구, 중구, 동구지역은 

지역밀착형 공공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소지역 건

강지표에서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관련된 

박탈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히 구도심 지역

의 건강문제관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1][4].

고위험 음주와 관련한 요인으로는 술에 대한 접

근성이 용이한 지역적 환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개인적 요인으로는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고위험 음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절주와 금주가 어려

운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0.4%로 나타나고 있다[1]. 절주 금주가 어려운 

이유는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해서가 40.5%, 기존에 

마시던 습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7.3%, 등

이 대표적 이유로 지목된 바 있다. [1]. 직장인들의 

고위험음주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Gruenwald et

al.[6]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장

인들의 음주 빈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Suh &

Yang[7]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사교상의 음

주보다 더욱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등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경험을 지속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부작용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

우 커서, 국가정책적 측면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

다 술로 해소하려는 경우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많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2]. 성별에 

따라서도 남자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주

로 해소하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 Hans

Selye는 스트레스는 ‘정신적 육체적 균형과 안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극에 대하여 자신이 있던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에 저항하는 반응’으로 

발전시켜 정의하였다[8]. 스트레스 요인이 오랫동

안 지속되어 마지막 단계인 탈진반응에 빠지게 되

면,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

론을 함께 제시하였다. 사회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란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

는 삶의 일부이며, 어떤 요구에 대한 신체의 불특

정 반응으로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자극

요인에 의해 경험하게 되며, 어느 정도까지는 생존

과 안녕에 필요한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하지만, 감

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

면 부적응 상태가 되어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며 질병도 유발하게 된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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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인 고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행하는 노

력이다[9][10]. 이런 대처 방식은 개인에 따라 다르

고, 그런 대처 행동에 대한 분류는 학자들 마다 다

를 수 있다[11].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알

코올 및 물질사용 장애 등이 있다. 그 중 음주는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 중 유해성으로는 1위를 차

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실은 술을 혼

자 마시는 경우가 같이 마시는 경우보다 타인에게 

음주운전과 폭행, 강도, 강간 등의 피해를 타인에

게 압도적으로 높게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1].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동구, 서구, 중구, 영도

구 (이하 구도심)지역과 부산시의 그 외 지역들의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요인별 수준에 따른 혼술 여부와 이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구도심과 그 외 지역의 영향요인을 각각 

찾아내어, 이에 대한 중재접근 방식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산사회조사(법

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승인된 일반통계)

는 부산사회지표체계 11개 부문 중 6개 부분을 선

정하여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사회조사 중 2012년～2016년간 

2년 주기로 실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부산사회조사에서는 교육된 조사원에 의하여 각 

가구 방문 조사 및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자가 직접 작성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만 15세 이

상 부산시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부산시에서 실시된 

부산사회조사 2차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부산시 동

구, 서구, 중구, 영도구(이하 구도심)와 부산시 나

머지 지역을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에 조사

된 연구대상자들은 부산시 구도심은 24,070명, 나

머지 지역 108,5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산광역

시 홈페이지에서 자료 활용 승인을 받은 후 원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변수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는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

수준을 7개로 구분하였으며, 하위 응답에 5분류의 

척도로 매우 스트레스가 많다, 스트레스가 많다,

보통이다, 스트레스가 없다, 전혀 없다로 측정하도

록 되어있다. 스트레스 세부 요인으로는 7가지로 

첫째, 직장, 가정,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둘째, 혼자 TV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재미있다, 셋째, 특별한 이

유 없이 화가 나고 화를 참기 어렵다, 넷째, 심각

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다

섯째,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풀지 못한다, 여섯

째,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일곱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월평균 가구소득을 포함하였다. 연

령은 만 나이 기준으로 19세 미만, 19세∼29세, 30

∼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으로 분류하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 배우자 있음

(결혼), 사별, 이혼으로 구분하였으며, 월평균 가구

소득은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 종속변수 

부산시 사회조사 중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이하 혼술)를 기준으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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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혼자 술을 마신다‘로,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혼자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스트레스와 잦은 혼술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분석은 IBM SPSS ver.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부산시 구도심과 부산시 나

머지 지역으로 나누어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았

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잦은 혼술의 

비율과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수준에 따른 잦은 혼

술의 비율은 부산시 구도심과 부산시 나머지 지역

으로 나누어 교차분석 하였다. 셋째, 잦은 혼술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스트레스 요인 및 정도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통계적 검정을 실시

하였으며,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사회경제적 변

수와 각 스트레스 변수들을 보정한 이루에도 이들

의 영향정도가 어떠한지를 탐색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부산시 구도심과 구도심을 제

외한 부산 지역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은 구도심의 여성 비율은 54.1%, 부산시는 53.7%

로 구도심의 여성 비율이 높았으며 이것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구도

심은 50-59세는 20.2%, 60-69세는 18.8%의 순의 분

포를 보였으며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에서는 

50-59세는 20.3%, 40-49세가 17.8%, 60-69세는 

16.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혼인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제일 높았으며 구도심의 경우 54.6%,

부산시는 60.2%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은 저소득으로 볼 수 있는 100만

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이 구도심에서 각각 

23.4%. 23.7% 로 높은 비율이었으며, 구도심을 제

외한 부산지역에서는 21.9%, 21.5%로 높게 나타났

으며 500만원 이상은 구도심에서는 6.2%, 부산시 

전체에서는 9.8%로 가장 낮았다.

혼자 술을 마시는 여부에서 구도심에서 혼자 술

을 마신다는 9.6%, 안 마신다가 90.4%로 나타났으

며,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지역에서 혼자 술을 마신

다는 10.0%, 안 마신다는 89.9% 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1>.

2. 부산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혼술 
비율

부산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혼자 술

을 마시는 경우가 잦은’ 사람들의 비율은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라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되어 구도심과 부산시에서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에서는 구도심은 14.0%,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은 14.1%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구도심은 5.9%,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

은 6.4%로 부산시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에

는 구도심의 40-49세, 그리고 50-59세가 각각 

13.2%, 11.8%로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의 경

우보다 높았으며, 19세 미만의 경우도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잦은 경우가 3.0%로 구도심에서 더 

높았다. 혼인상태에 따라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

가 많은’ 사람은 미혼인 경우 구도심이 10.0%, 구

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은 9.3%로 구도심이 더 

높았으며, 이혼의 경우 구도심은 19.6%,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은 20.0%로 부산시가 더 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월평균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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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by region

Characteristics Old-City regions Other regions χ2(p)n % n %
Sex*

Male 11,048 45.9 50,275 46.3 6.097
(p<.01)Female 13,022 54.1 58,308 53.7

Total 24,070 100 108,583 100.0

Age groups*

Under 19 years 1,107 4.6 5,663 5.2

937.746
(p<.001)

19-29 years 2,672 11.1 13,125 12.1
30-39 years 3,081 12.8 16,947 15.6
40-49 years 3,635 15.1 19,366 17.8
50-59 years 4,874 20.2 22,079 20.3
60-69 years 4,534 18.8 17,349 16.0
Over 70 4,167 17.3 14,059 12.9
Total 24,070 100.0 108,585 100.0

Marital status*
Single 6,018 25.0 26,293 24.2

625.991
(p<.001)

Married 13,142 54.6 65,343 60.2
Widowed 3,225 13.4 11,039 10.2
Divorced 1,685 7.0  5,910 5.4
Total 24,070 100.0 108,585 100.0

Monthly income*
(unit: 10,000 Korean 
won)

Under 100 5,606 23.4 15,124 21.5

1143.250
(p<.001)

Between 100 and 200 5,675 23.7 15,430 21.9
Between 200 and 300 5,278 22.1 14,588 20.7
Between 300 and 400 3,668 15.3 11,365 16.2
Between 400 and 500 2,208 9.2 6,943 9.9
Over 500 1,494 6.2 6,919 9.8
Total 23,929 100.0 70,369 100.0

Drinking alone
Yes 2,305 9.6 8,520 10.0 5.319

(p<.05)No 21,765 90.4 75,995 89.9
Total 24,070 100.0 84,515 100.0

*p<.05 **p<.01 ***p<.001
소득에 있어서 구도심은 500만원 이상인 경우 

8.9%,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은 8.4%로 구도

심 지역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100-200만원 미만에서 구도심은 

12.2%,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은 13.0%로 구

도심에 비해 나머지 지역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3.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혼술 비율

스트레스 종류에 따라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

가 많은’ 사람들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스트레스 요인 중 직장과 가정 학교에

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 혼자 술을 마시

는 경우가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구도심은 매우 

그렇다가 25.9%, 그렇다가 15.8%,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26.6%, 그렇다가 16.7%

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는 구도심을 제외한 부

산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혼자 TV나 인터넷을 하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 구도심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27.5%, 그렇다는 2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자 

TV나 인터넷을 할 때에도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

를 해소하는 경우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구도심에서 통계적으로도 높게 나타났다.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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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tes of drinking alone according to participant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Unit:%)

Characteristics
Drinking alone

Old-city regions χ2(p) Other regions χ2(p)Yes No Yes No
Sex* Male 14.0 86.0 452.914  

(p<.001)
14.1 85.9 1757.964

(p<.001)Female 5.9 94.1 6.4 93.6

Age groups*

Under 19 years 3.0 97.0

238.603
(p<.001)

2.6 97.4

806.395
(p<.001)

19-29 years 8.4 91.6 8.8 91.2
30-39 years 11.7 88.3 11.9 88.1
40-49 years 13.2 86.8 12.3 87.7
50-59 years 11.8 88.2 11.6 88.4
60-69 years 8.9 91.1 9.6 90.4
Over 70 5.5 94.5 6.5 93.5

Marital status*
Single 10.0 90.0

238.175  
(p<.001)

9.3 90.7
771.443
(p<.001)

Married 8.8 91.2 9.8 90.2
Widowed 6.6 93.4 7.3 92.7
Divorced 19.6 80.4 20.0 80.0

Monthly income*
(unit: 10,000 Korean 
won)

Under 100 9.8 90.2
19.593

(p<.001)

11.1 88.9
109.287
(p<.001)

Between 100 and 200 12.2 87.8 13.0 87.0
Between 200 and 300 11.4 88.6 12.2 87.8
Between 300 and 400 10.4 89.6 11.1 88.9
Between 400 and 500 9.7 90.3 11.0 89.0
Over 500 8.9 91.1 8.4 91.6

*p<.05 **p<.01 ***p<.001
심을 제외한 부산에서도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가 각각 28.7%, 24.4%로 53.1%가 혼자 술을 마시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참기 어려울 때 혼

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은 구도심에서

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각각 48.0%, 32.5%로 

80.5%가 혼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에서도 매우 그렇다는 44.2%, 그렇다는 

33.4%로 77.6%로 구도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어서 혼술을 하는 경우 구도심에서는 매우 그렇

다는 34.4%, 그렇다는 23.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33.6%,

그렇다 25.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풀어내는 방법으로 ‘혼

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구도심에서는 

매우 그렇다는 10.8%, 그렇지 않다가 12.9%, 전혀 

그렇지 않다는 11.1%로 나타났으며, 부산시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9.7%, 그렇지 않다는 13.7%, 전혀 

그렇지 않다는 10.7%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술을 하

는 경우에 대하여 구도심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23.9%, 그렇다가 14.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도

심을 제외한 부산에서도 매우 그렇다는 25.9%, 그

렇다는 16.9%의 순으로 나타나 구도심과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 모두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

를 받을 때는 혼자 술을 마시면서 해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

가 많은’ 경우는 매우 그렇다가 27.1%, 그렇다가 

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에서도 매우 그렇다가 32.6%, 그렇다가 

22.14%의 순으로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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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p<0.001)<Table 3>.

4.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혼술의 교차비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수

준에 따라 혼술과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Table 3> Rates of drinking alone by types of stress (unit : %)

Characteristic
Drinking alone

Old-city 
regions χ2(p)

Others  
regions χ2(p)

Yes No Yes No

I have work stress and family-related 
stress 

A lot 25.9 74.1
1368.177  
(p<0.001)

26.6 73.4
6784.756
(p<0.001)

More than normal 15.8 84.2 16.7 83.3
Normal 5.5 94.5 5.6 94.4
Not very much 3.0 97.0 2.6 97.4
A little 3.2 96.8 3.2 96.8

I usually enjoy watching TV or 
surfing the Internet more than 
meeting other people.

A lot 27.5 72.5
70.409   

(p<0.001)

28.7 71.3
4723.390
(p<0.001)

More than normal 22.8 77.2 24.4 75.6
Normal 11.2 88.8 11.0 89.0
Not very much 7.1 92.9 7.0 93.0
A little 3.5 96.5 4.2 95.8

I am angry and cannot hold my 
temper for no reasons

A lot 48.0 52.0
1707.104  
(p<0.001)

44.2 55.8
8234.822
(p<0.001)

More than normal 32.5 67.5 33.4 66.6
Normal 12.6 87.4 13.2 86.8
Not very much 6.3 93.7 6.3 93.7
A little 3.6 96.4 3.6 96.4

I have no close relationship in which 
I can discuss my 
worries.

A lot 34.4 65.6
1081.694  
(p<0.001)

33.6 66.4
5100.853
(p<0.001)

More than normal 23.3 76.7 25.2 74.8
Normal 10.9 89.1 11.5 88.5
Not very much 6.6 93.4 6.9 93.1
A little 4.1 95.9 4.3 95.7

I cannot easily relieve my 
stress.

A lot 10.8 89.2
61.019   

(p<0.001)

9.7 90.3
343.516

(p<0.001)
More than normal 9.0 91.0 9.6 90.4
Normal 8.7 91.3 8.9 91.1
Not very much 12.9 87.1 13.7 86.3
A little 11.1 88.9 10.7 89.3

I experience economic stress.

A lot 23.9 76.1
847.514  

(p<0.001)

25.9 74.1
4660.117
(p<0.001)

More than normal 14.8 85.2 16.9 83.1
Normal 7.4 92.6 7.5 92.5
Not very much 4.5 95.5 5.1 94.9
A little 3.4 96.6 3.0 97.0

I have relationship stress.

A lot 27.1 72.9
912.212  

(p<0.001)

32.6 67.4
5255.532
(p<0.001)

More than normal 20.4 79.6 22.1 77.9
Normal 9.3 90.7 9.2 90.8
Not very much 5.2 94.8 5.4 94.6
A little 4.3 95.7 4.1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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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두 지역 모두 스트레스에 수준이 높을수

록 혼술을 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으나, 구도심은 

경제적 수준, 경제적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

고 관계 스트레스에 따라 혼술의 위험성은 발견되

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구도심과 구

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성별, 경제수준, 연령대에 따라 비슷한 패턴을 보

였다. 그러나, 구도심의 경우는 월수입이 혼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경제수준은 

모두 혼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차비는 

1.14(95%CI: 1.019-1.278)에서 1.318(95%CI:

1.178-1.475)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여성에 비

해 남성의 혼술의 교차비가 높게 나타났고, 기혼자

는 혼술의 위험이 1보다 낮게 이혼한 사람은 혼술

의 위험이 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도 

두 집단 모두 30세 이상은 모두 높았고, 특히 40대

와 50대 특히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구도심과 구도심을 제외

한 부산 지역을 비교해 보면 직장과 가정에서 스

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 집에서 인터넷이나 TV를 

볼 때,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경우, 고민 상담처가 

없을 때, 경제적 문제와 사람들의 관계적 스트레스

에 따라 혼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구도심의 경우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계적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혼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의 경우는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관계 스트레스가 있을 때 혼

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차비는 

2.04(95%CI: 1.675-2.486)에서 1.249(95%CI:

1.030-1.513)로 나타났다.

직장과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구도심의 

혼술의 교차비는 3.519(95%CI: 2.406-5.145)에서 

2.532(95%CI: 1.774-3.614)로 나타났다. 구도심을 제

외한 부산 지역의 혼술의 교차비는 3.148(95%CI:

2.609-3.797)에서 2.360(95%CI: 1.972-3.797)로 나타

났다.

혼자 인터넷과 TV를 보면서 혼술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구도심과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

역 모두 교차비가 높게 나타났다. 이유 없이 화가 

나서 혼술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경우 구도심의 

교차비는 3.605(95%CI: 2.266-5.733)에서 

2.116(95%CI: 1.665-2.688)로 나타났다. 구도심을 제

외한 부산 지역의 혼술의 교차비는  4.127(95%CI:

3.348-5.088)에서 1.510(95%CI: 1.355-1.683)로 나타

났다.

고민 상담처가 없어서 혼술을 하는 경우 구도심

의 교차비는 2.579(95%CI: 1.740-3.822)에서 

1.403(95%CI: 1.078-1.825)로 나타났으며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지역의 교차비는 1.664(95%CI:

1.387-1.998)에서 1.180(95%CI: 1.053-1.322)로 나타

났다.

즉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지역에 비해 구도심의 

주민들이 직업과 가족관계 문제로 인해 혼술을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도심을 제외

한 부산 지역에 비해 구도심의 주민들이 집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집에서 혼자 

TV를 보는 시간이 많은 등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

어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 집에서 혼술을 하는 위

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Ⅳ. 고찰

본 연구는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산사회

조사 자료(2012년, 2014년, 2016년)[4]를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요인별 수준에 따

라 혼술을 하는 비율과 이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두 지역 모두 스트레스에 수준이 높을

수록 혼술을 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으나, 구도심은 

경제적 수준, 경제적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

고 관계 스트레스에 따라 혼술의 위험성은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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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dds ratios of drinking alone according to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stress

Characteristics Old-city regions Other regions 
Odds 95%CI Odds 95%CI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Sex
(ref. female)  Male 3.227*** 2.810 3.705 2.926*** 2.743 3.120
Marital status
(ref. single)

 Married .689*** .570 .834 .819*** .746 .900
 Widowed 1.003 .773 1.302 1.003 .878 1.147
 Divorced 1.375** 1.099 1.720 1.440*** 1.281 1.6190

Monthly income
(ref. over 500)   
 (unit: 10,000 Korean 
won) 

 Under 100 1.021 .758 1.374 1.195** 1.054 1.355
 Between 100 and 200 1.232 .934 1.625 1.318*** 1.178 1.475
 Between 200 and 300 1.098 .833 1.446 1.201** 1.076 1.339
 Between 300 and 400 1.024 .767 1.366 1.141* 1.019 1.278
 Between 400 and 500 1.015 .732 1.408 1.214** 1.072 1.374

Age group
(ref. over 70  years)

 Under 19 years .346** .156 .765 .269*** .185 .392
 19-29 years .911 .638 1.302 1.148 .974 1.354)
 30-39 years 1.467** 1.124 1.915 1.487*** 1.316 1.680
 40-49 years 1.896*** 1.501 2.395 1.655*** 1.478 1.853
 50-59 years 1.841*** 1.487 2.278 1.647*** 1.481 1.832
 60-69 years 1.445*** 1.179 1.772 1.403*** 1.265 1.556

Types of
Stresses 

 I have work stress 
 and family-related 
 stress1)

 A lot 3.519*** 2.406 5.145 3.148*** 2.609 3.797
 More than normal 2.532*** 1.774 3.614 2.360*** 1.972 2.824
 Normal 1.088 .757 1.564 1.072 .893 1.285
 Not much .800 .543 1.178 .652*** .536 .794

 I usually enjoy 
 watching TV or 
 surfing the Internet 
 more than meeting   
 other people1)

 A lot 3.111*** 2.155 4.493 2.365*** 2.008 2.786
 More than normal 3.587*** 2.789 4.615 2.711*** 2.424 3.033
 Normal 2.024*** 1.590 2.577 1.490*** 1.341 1.657
 Not much 1.662*** 1.311 2.106 1.299*** 1.169 1.442

 I am angry and 
 cannot hold my 
 temper for no 
 reasons1)

 A lot 3.605*** 2.266 5.733 4.127*** 3.348 5.088
 More than normal 3.638*** 2.787 4.750 4.405*** 3.898 4.977
 Normal 2.116*** 1.665 2.688 2.511*** 2.246 2.806
 Not much 1.256 .995 1.587 1.510*** 1.355 1.683

 I have no close 
 relationship in which 
 I can discuss my 
 worries1)

 A lot 2.579*** 1.740 3.822 1.664*** 1.387 1.998
 More than normal 2.298*** 1.750 3.019 1.751*** 1.553 1.975
 Normal 1.403* 1.078 1.825 1.180** 1.053 1.322
 Not much 1.249 .967 1.612 1.040 .931 1.161

 I cannot easily 
 relieve my stress1)

 A lot 1.301 .826 2.049 1.293* 1.048 1.594
 More than normal .828 .554 1.238 1.112 .928 1.332
 Normal .634* .424 .947 .893 .746 1.069
 Not much .779 .518 1.173 1.104 .920 1.325

 I experience 
 economic stress1)

 A lot 1.150 .766 1.726 2.041*** 1.675 2.486
 More than normal 1.317 .898 1.932 1.975*** 1.638 2.383
 Normal 1.048 .715 1.536 1.341** 1.112 1.617
 Not much .823 .553 1.226 1.249* 1.030 1.513

 I have relationship 
 stress1)

 A lot 1.008 .661 1.537 1.516*** 1.264 1.818
 More than normal 1.262 .909 1.752 1.299** 1.116 1.513
 Normal .990 .718 1.365 .926 .798 1.075
 Not much .875 .632 1.211 .867 .746 1.008

1) Ref. A littl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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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또한 구도심과 구도심을 제외한 부

산지역의 혼술 비율을 비교한 결과, 혼술 비율이 

구도심이 더 높다고 할 수 없고,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서도 구도심이 높다고 할 수는 없었으나, 구도

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은 모든 인구사회학적 요인

과 모든 요인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혼술할 

위험이 높아졌다. 이는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중

재, 즉 절주를 위한 중재 시에 구도심의 중재와 구

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에서의 중재 시에 고려해

야 될 변수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

역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혼술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는 알코올 섭취

를 줄이는 중재시에 지역적 특성과 그 차이를 고

려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

스트레스 요인 중 ‘직장과 가정 학교에서 스트

레스를 받을 때’ 혼자 술을 마시는 비율이 두 지역 

모두 40%가 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Kim[11] 연

구에서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스트레스 해소는 

음주로 해결한다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였다. 직장인들의 경우 직무에서의 스트레스를 받

을 때 알코올 의존도를 나타내는 미국 

CAGE(cutting, Annoyance by criticism, Guilty

feeling, Eye-opener)표를 이용해 계산하여 살펴본 

결과 직장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23.0%가 알코

올 의존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것

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술로 스트레스

를 해소하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혼자 TV나 인터넷을 하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도 구도심과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에서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참기 어려울 때 혼술을 하는 경우 

구도심은 80.5%,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은 

77.6%로 나타났다. 이는 화가 날 때 술로 스트레스

를 해결한다가 68%로 응답한 Lee[12] 연구결과와

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

레스를 받을 때 혼술을 하는 경우가 구도심을 제

외한 부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는 Kim[13]

의 연구에서 절반이상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로 혼술을 한다고 보고한 것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구도심에서 관련성이 없게 나타난 부분은 

다른 사회적 환경을 추후 연구에서 좀 더 추가적

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술

로 해소한다 로 응답한 경우가 두 지역 각각 

54.7%, 구도심은 47.5%로 높게 나타났는데, 가정 

내에서나 사회에서 관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

을 때 혼술을 마시면서 해소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0.0%로 나타난 Kim[1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였다.

구도심의 경우는 혼술을 하는 요인으로는 ‘직장

과 가정에서 스트레스는 받는’ 경우에는 전혀 그렇

지 않다에 비해 매우 그렇다가 약 3.5배 높으며 그

렇다는 약 2.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

자 집에서 인터넷이나 TV를 보는 것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경우’에도 전혀 ‘그렇

지 않다’에 비해 매우 그렇다가 약 3.1배, 그렇다는 

약 3.5배, 보통이다는 2.0배 높아지는 부분은 구도

심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더 혼술의 가능

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도심에 거주하는 사람

들이 직장과 가정의 스트레스에 더 술로 풀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적으

로 고립이 될 때 고통스러울 때 무력감을 느낄 때 

술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나온 Kim[14]의 연구결과

를 근거로 살펴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에

서도 혼술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쉽다. 이는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시의 경우는 그렇게 나타났

으나, 구도심에서는 이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

여 풀기 보다는 혼자서 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

향이 가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한편, Lim

등의 연구에서는 알코올 정체성이 높을수록(β=.32,

p<.001), 혼술 행동의 통제가 어렵다고 지각할수록

(β=.33, p<.001) 혼술량이 많은 연구결과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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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알코올 정체성과 혼술 

행동의 통제에 대한 지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15]. 또한 Hwang[16] 연구에서 

음주량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력이 증가된다는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혼술을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Kim[13]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평소보

다 술을 더 먹었다가 65.7%로 나와 스트레스를 

‘술’이라는 것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관련요인을 살펴볼 

필요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구도심과 구도심을 제외한 부

산 지역에서는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이 혼술을 

하는 경우가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3-2001년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

폭음에 대한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3배 높

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17]. Park

et al.[18]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경우는 0.3배로 남

성보다 혼술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im et al.[15] 연구

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혼술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연령의 경우는 70

세를 기준으로 40-49세에서 약 1.9배로 연령이 낮

을수록 혼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ark et al.[18]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OR=0.41) 혼술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연령

이 높을수록 음주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Choi[19]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연

령이 낮을수록 음주량이 많을수록 알코올 중독 심

각도가 높다고 나온 Kim[13]의 결과와도 일치하였

다.

혼인상태에 따라 구도심과 구도심을 제외한 부

산 지역에서는 미혼에 비해 이혼한 경우가 혼술을 

하는 것이 약 1.3배에서 1.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Park et al.[18] 연구에서의 결과인 

이혼을 한 경우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혼술을 

하는 것이 남성은 1.03배, 여자는 2.1배로 높아지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을 기준은 소득이 낮아질수

록 ‘혼자 술을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ark et

al.[18] 연구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혼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으나,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은 다른 패턴을 

보여 지역적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질수록 혼술의 

위험이 높아졌던 것은 스트레스 정도에 의해 알코

올 중독 심각도가 결정이 된다는 Kim[13]의 결과

를 통해 스트레스 정도가 심각해질수록 혼술을 하

게 되는 심각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술을 마시는 심각도는 유의

미한 정적 관계가 있다는 Lee[20], Jeon et. al[21]

와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Sohn et. al.[2],

Ulbrich et. al.[22]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를 술로 

해소하는 경우는 고위험 음주군이 36.5%로 일반군

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결과와 정신 건강상태도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술로 해소한다는 결과

도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전반적으로 구도심은 구

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에 비해 혼자 집에서 TV

나 인터넷을 하는 경우와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 생기는 혼술이 위험이 

높아지므로 사회활동을 독려하여 혼술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부산시 구도심 지역과 구도심을 제외

한 부산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혼술

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부

산시에서 수행된 사회통계조사 3년(2012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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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구도심 지역은 24.070명, 구도심을 제외한 부

산 지역 108,583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과 스트레스 체감 수준에 따라 혼술의 비율과 관

련성을 파악하고자 교차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관련요인은 7가

지로 첫째, 직장, 가정,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둘째, 혼자 TV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재미있다, 셋째, 특별

한 이유 없이 화가 나고 화를 참기 어렵다, 넷째,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

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풀지 못한다,

여섯째,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

다, 일곱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남성과 이혼한 경우,

연령은 70대에 비해 대부분의 연령에서 혼술의 위

험이 높은 공통적인 혼술 관련요인을 살펴볼 수 

있었고,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두 지역의 차이를 보

여 구도심을 제외한 부산 지역에서만 관련성을 보

였다. 스트레스 체감수준에 따른 정도에서는 ‘직장

과 가정’ 경우와 ‘혼자 집에서 인터넷이나 TV를 

보는 경우.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경우’, ‘심각한 고

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두 지역의 공통적인 혼술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으

며, 그 스트레스 강도가 높을수록 혼술의 위험이 

높아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제언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남성, 이혼, 7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 대한 혼술에 

대한 중재가 우선시 되어야하겠으며, 향후 고위험 

음주와 함께 혼술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부산지역 전체에서 접근하여 추후 지속적 

관찰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트레스 강

도가 높을수록 혼술 위험이 높게 나타나므로 스트

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중재와 함께, 혼술 

또는 절주 중재를 할 경우 반드시 스트레스 체감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스트레스 원인을 낮

출 수 있는 중재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활동을 포함한 사회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혼술을 줄이는데 좋은 중재

전략이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홀로 지내는 시간

들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사

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혼술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부산 지역만을 대상으

로 조사된 것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

점이 있다. 조사방법을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다양한 요인을 살펴볼 수 없었던 것과 통

제 변수를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스트레스 종류에 

따라서만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

는 연구들이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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